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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경기도미술관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개최
10 28 gmoma.ggcf.kr

부서 :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담당 : 방초아 학예연구사
전화 :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개최

전 시 명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Minhwa and K-Pop Art Special Exhibition, Worlds Beyond Extraordinary

전시기간 2024. 11. 15.(금) ~ 2025. 2. 23.(일)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2층 전시실(대전시실 1~4, 소전시실 1~2)

전시부문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및 전통 민화 등(총 129점) 

참여작가
권용주, 김상돈, 김은진, 김재민이, 김지평, 박경종, 박그림, 백정기, 
손기환, 손동현, 오제성, 이수경, 이양희, 이은실, 이인선, 임영주, 
조현택, 지민석, 최수련 (총 19명) 그리고 작자 미상의 민화가들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협찬 삼화페인트공업(주)

▶ 현대미술과 옛 그림의 조우,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개최

▶ 현대미술 102점과 전통 민화 27점의 블록버스터급 전시   

▶ 현대미술과 민화, 팝아트의 관계에서, ‘삶의 문화’로서 예술의 가치와 K

팝아트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전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11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

지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한국

의 전통 민화(民畫)로부터 한국적 팝아트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의 작품은 작자 미상의 전통 민화 27점과 더불어, 현대미술 작가 권용주, 김

상돈, 김은진, 김재민이, 김지평, 박경종, 박그림, 백정기, 손기환, 손동현, 오제성, 

이수경, 이양희, 이은실, 이인선, 임영주, 조현택, 지민석, 최수련 총 19인의 작품 

102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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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주제에 관한 질문

이 전시는 네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민화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한국 현대미술에서 팝아트는 어떤 양상을 이루는가?’, 

‘한국 현대미술에서 K아트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민화와 팝아트의 사이에서 K

팝아트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이다. 전시의 전 과정 안에서 이 질문들은 

매 시점 각양각색으로 떠오르는 답을 비출 것이다. 이 열린 가능성 안에 한국 

현대미술에서 바라보는 민화 그리고 K팝아트를 조명하고자 한다. 

전시 길잡이로서 세 가지 세계관

이 전시는 위와 같이 민화와 팝아트의 교차점에서 예술적 열망과 해학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며, 생애의 사유에 따라 세 가지 세계관으로 감상할 것을 제안

한다. ▲더 나은 현세(現世)를 위한 이상향의 염원 ‘꿈의 땅’, ▲해학적 삶의 태도 

‘세상살이’, ▲내세(來世)에 대한 상상 ‘뒷경치’로 전시의 소주제가 구성된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이러한 삶과 세상에 대한 성찰이 지금의 시대적 예술적 자장(磁

場)에서 발현되는 바를 살펴보며, 민화와 팝아트의 연관성 속에서 K팝아트의 다

양한 가능성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세계, 꿈의 땅

화조도(花鳥圖)나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 등 전통 민화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에

는 나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장수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담겨있다. 탐스러운 과일과 쌍을 이룬 새, 화려하고 옹골진 꽃과 나무, 신비

로운 기물과 풍경 등이 소주제인 ‘꿈의 땅’ 섹션에서 펼쳐질 경관이다. 글자들이 

펼쳐진 그림에는 장수와 복의 의미나 이상적 이념을 다지는 뜻이 담겨있다. 넝

쿨진 포도에는 알알이 맺힌 열매처럼 다산(多產)과 번성의 염원이, 영험한 동물

로부터는 액운(厄運)을 떨치고자 하는 바람이, 덕목을 다지는 문자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세속의 삶에서 그리는 이상향에 담긴 기복과 염원의 민화적 태도는 현대미술 

작품에도 발견된다. 팝아트가 소비사회의 상품과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신성시하

는 사회를 반영했듯, 전시 작품들은 지금의 사회가 속세의 일상으로부터 신성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술로써 반추하도록 한다. 현대 사회의 욕망과 이상의 

혼성적 풍경이 꿈의 땅으로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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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계, 세상살이

민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상황들은 어디 하나 똑같은 표현 없이 각각의 재치 

있는 형태로 만물에 대한 해석과 세상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한 눈을 한 호랑이, 털이 쭈뼛 선 호랑이, 또 이러한 호랑이

를 향하고 있는 야무진 까치, 민화의 호작도(虎鵲圖)에는 이처럼 익살스러운 동

물의 모습이 등장한다. 벽사(辟邪)의 상징을 지닌 호랑이의 상징도 양반이라는 

비유가 덧대어지면 위계를 해학적으로 전복하는 시도로 읽힌다. 

  호작도 외에도, 민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상황들은 어디 하나 똑같은 표현 

없이 각각의 재치 있는 형태로 만물에 대한 해석과 세상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

는 경우가 많다. 산업사회의 산물과 대중문화의 이미지나 제작 방식을 작품에 

도입하여 고상한 예술의 경계를 위트 있게 전복한 팝아트의 태도도 이러한 접점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작품들에서도 사회와 삶을 관찰하며 권위와 부조리

를 초극하고 풍자로 묘사한 세상살이의 이야기, 미(美)의 전통적 기준을 기지 있

게 반전시킨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세계, 뒷경치

민화 중에는 기복과 주술, 해학적 태도 외에도, 초월적 세계에 대한 상상을 중심

으로 하여 현세 구복(求福)과 벽사에 대한 염원을 담은 그림들이 있다. 현세의 

삶은 그 이후의, 혹은 너머의 내세에 대한 사유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민화에 담긴 토속신앙은 물론, 유교, 불교, 도교를 망라하는 종교적 도

상과 신화적 상상은 삶을 관장하는 뒷세계의 경치로 이끈다. 

  무신도(巫神圖)나 신귀도(神龜圖), 심우도(尋牛圖),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 등에

는 신령스러운 동물과 인격화된 신, 추상적 세계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서로 다

른 개성으로 초자연적 영역의 존재들로 표현되어 있다. 주로 일상적 삶에 기반

한 소재를 다룬 팝아트에서도 종교적 성화(聖畫)나 원시적 도상을 차용하여 현

대의 사회와 문화를 다룬 작품들이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현대의 가치관, 종교, 

대중문화, 미적 관점과 관련하여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현재의 

세계를 성찰한다. 

민화, 삶 속의 그림

그림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나 있다. 간판이나 가구의 문양, 옷의 무늬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도 장롱과 병풍을 비롯한 집 안 곳곳에 민화가 걸



- 4 -

려있었다. 이처럼 민화는 생활 속에 함께 하는 그림이었다. 민화의 상징에는 세

속의 삶에서 행복과 번성,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와 삶의 이상향이 배어있다. 

해학, 풍자, 기복, 주술 등의 상징적 도상과 더불어 민화에는 다시점 형태, 오색

빛 천연색, 우화적 표현 등의 다채로운 특색이 발견된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시

선, 태도가 담겨있는 만큼 삶 가까이에 있는 예술로서 민화는 인생의 여러 고개

를 넘는 과정에서 건강과 안녕, 번영과 계몽적 삶의 가치 등을 다지는 창이었다. 

삶, 즉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는 일과 관련해 민화는 입체적 면모로 생

애의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현대미술에서 바라보는 민화

민화는 관념적 전통의 궁중이나 화원의 전문 예술 범주와는 거리가 있었다. 학

습되고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려졌다. 그만큼 

그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민화에 대해 조자용은 “무명성, 

실용성, 공예성, 상징성” 등을 지닌 한화(韓畫)로, 김호연은 ‘겨레그림’으로, 김철

순은 서민층의 욕구를 반영한 비전문적이고 소박한 그림으로, 이우환은 ‘생활회

화’이자 “조선 회화의 본령(本領)”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화는 그 해석

에 대해 개방적이며, 대중의 삶 속에서 예술적 효력을 지닌다. 민화가 지닌 다양

한 함의를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다채로운 가능성의 장(場)으로 조명하려는 전시

이다. 

민화와 팝아트의 접점

민화는 오랜 유래가 있지만 특히 조선 후기 계층과 사회, 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성행한 이래 어떤 집단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사랑받아 온 우리 미술

의 한 갈래이다. 대중의 삶 가까이에서 그려졌던 민화의 문화적 위치는 현대미

술에서 팝아트의 대중지향적 속성에 비견될 만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안에 

담긴 삶과 세상살이의 태도를 팝아트의 면모와 더불어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국 현대미술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화의 요소가 표면적, 심층적 차

원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세속적 욕망의 이미지가 혼성적으로 구현되거나, 사회

에 대한 해학과 풍자의 시선이 담기고, 당대 대중문화를 수용한 특징 등에서 팝

아트와 유사한 태도를 살필 수 있다. 이처럼 민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팝아트를 

연관하여 보고자 하는 이 전시는 민화적, 팝아트적 태도에 주목하여 K팝아트를 

길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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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와 팝아트 사이에서 바라보는 K팝아트

전통 민화와 팝아트의 태도적 접점과 긴장 사이에서 작품들에 담긴 K의 양상을 

때로는 민속적으로, 때로는 혼종적으로 등 유동적 양태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현대미술 면면에 나타나는 ‘한국성’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을 것이다. 민

화와 K아트 사이에서 탐색해 보는 팝아트적 태도의 작품들을 영미권의 팝아트

와는 각도가 조금 다른 ‘K팝아트’로 살펴보는 일이 한국 팝아트의 재정립을 위한 

시금석 중 하나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알고 보면, 반할 세계

삶 가까이의 예술로서 민화와 팝아트의 관계 속에 너른 범주로 그려볼 K팝아트

는,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계, 닮고 싶은 세계, 또

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다채로운 경관으로 펼쳐낼 것이다. 

전시장에는 아카이브 섹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심도 있는 전시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민화 화집과 팝아트, K문화 관련 연구 자료를 열람하며 

전시에 담긴 질문들을 숙고할 수 있다. 민화와 팝아트, K팝아트의 열린 개념 사

이에서 각자의 호기심으로 전시된 작품을 만날 때, 알고 보면 반할 세계, 혹은 

알고 보아야 반할 세계, 그리고 알고 보면 새로이 보일 세계가 기다릴 것이다. 

※ 전시해설(도슨트)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시 연계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 자세

한 사항은 전시 기간 중 경기도미술관 공식 누리집(https://gmoma.ggcf.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붙임자료]   

1. 주요 작품 이미지 [이미지 원본 별첨]

2. 전시 포스터 [이미지 원본 별첨]

3. 전시 관람 안내

4. 참여 작가 및 작품 설명 [별첨]

5. 참여 작가 CV 모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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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주요 작품 이미지

섹션 1 _ ● 꿈의 땅 

민화

<포도도(葡萄圖)>, 조선, 지본수묵, 112×47.5cm 
(10),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대호작도 (大虎鵲圖)> , 조선, 지본채색, 84×1
17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소장

<삼목구(三目狗)>, 조선, 지본채색, 30×45cm, 가
회민화박물관 소장

<암호도(巖虎圖)>, 조선, 지본채색, 96×108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소장

<금강산도(金剛山圖)>, 조선, 지본채색, 67×36.5c
m (6),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호피장막문방구도(虎皮帳幕文房具圖)>, 조선, 
지본채색, 340×120.5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
관 소장

현대

미술

백정기, <퓨저>, 2021, 스테인리스 진공 챔버, 
오일확산펌프, 로터리펌프, 열교환기, 콘덴서, 
수소, 순환펌프, 고압발생기, 160×120×180cm

박경종, <만수만복>, 2022, 캔버스에 아크릴, 
73×91cm (9), 222×28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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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술

김지평, <두려움 없이>, 2014, 한지에 채색, 
130×140cm

이수경, <불꽃 변주 2023-2>, 2023, 실크에 
채색, 81×120cm

오제성, ‹INDEX#3_다보각경도 (多寶閣景圖)>, 
2020~2024, 철, 세라믹, 가변 크기

김상돈, <불광동 토템 (흑)>, 2012, 잉크젯 
프린트, 120×180cm (3)

이은실, <꽉 찬>, 2019, 장지에 수묵채색, 
160×46cm

박그림, <이간 (二棟)>, 2024, 비단에 담채, 
120×40cm

이인선, <꿀과 독>, 2020, 천 위에 폴리에스터 
자수실, 60.6×91cm

손동현, <웅크린 용>, 2024, 종이에 먹, 탁본 
먹, 주묵, 잉크, 크래용, 109×1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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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_ ◉ 세상살이

민화

<삼국지도(三國志圖)>, 조선, 지본채색, 101×43c
m (8),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호질도(虎叱圖)>, 조선, 지본채색, 68×74cm,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소장

섹션 3_ ○ 뒷경치

현대

미술

김은진, <신의 자리_인산인해 2>, 2020, 아크릴, 자개, 나무 패널, 107.5×326×3.5cm

손기환, <DMZ 산수>, 2015, 캔버스에 아크릴, ∅98cm 권용주, <석부작>, 2024, 난, 대걸레, 빗
자루 등, 168×121×41.5cm



- 9 -

민화

<심우도(尋牛圖)>, 조선, 지본채색, 31.5×60.7cm 
(8),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소장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 조선, 지본채색, 
113×95cm,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현대

미술
최수련, <우물 밑이 귀신이 사는 곳>, 2023, 리넨
에 유채, 163×130cm

지민석, <스타벅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75×100cm

임영주, <요석공주>, 2018,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스테레오), 43분 10초

조현택, <스톤마켓-여주>, 2021, 피그먼트 프린
트, 68×140cm, ed. 1/5

2. 전시 포스터

※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전시 그래픽 디자인 컨셉

: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자도와 같은 타이포그래피를 바탕으로 합니다. 

전시 제목과 작가 이름을 비롯한 글자에 색상 그레이디언트를 넣어 글자 뒤의 세계를 바라보는 심상을 전달합니다. 

4가지의 색상을 모서리에 두어 전시 속 세계가 펼쳐지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대지의 가운데 위치한 검정색 그레이디언트는 중심을 잡는 동시에 발산되는 색들을 강조합니다.  

_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워크스(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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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 당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 031-481-7000

   gmoma.ggcf.kr

   Facebook @ggmoma 

   Instagram @gyeonggimoma

경기도미술관 민화와 K팝아트 특별전 《알고 보면 반할 세계》 전시 포스터


